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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산업 미래 경쟁력, 고품질 특허심사로 뒷받침한다
- 지식재산처, 다이텍연구원과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 27.(수) 14시30분 다이텍연구원(대구광역시 

서구)을 방문하여,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심사관이 산업현장의 기술과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특허심사에 

관한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다이텍연구원은 1994년 설립된 섬유 신소재 분야 핵심 공공연구기관으로, 

연구개발·시험인증·기업지원·국제협력을 아우르는 섬유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다이텍연구원뿐만 아니라 ㈜빅스 등 대구

염색산업단지*에 입주한 9개 중소기업이 함께하여 섬유 분야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한다.

 * 대구염색산업단지: 세계 최대 규모(126개 업체 입주)의 염색 산업단지로 최첨단 공동이용시설 운영

 간담회에서 지식재산처는 섬유 분야 특허출원 동향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들을 소개하고, 다이텍연구원 및 기업들과 섬유 신소재 

분야의 특허요건 판단 기준, 국제 기업 보유 선행특허 회피 전략 등 특허출원과 

심사 전반에 걸친 산업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이호조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섬유산업은 친환경 가공기술, 탄소 

복합소재, 인공지능 기반 공정관리 등 첨단 기술과 융합하며 빠르게 진화

하고 있는 만큼, 심사관이 산업 현장의 기술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고품질 심사를 위한 출발점”이라면서 “다이텍연구원과의 만남을 계기로 

섬유 분야 산업·연구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우리 기업과 

연구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진은 행사 후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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